
SARS 망령과 조류독감
겨울철새가 옮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류독감이 양계장을 벗어나 인간에게 전염된 데 이어 인간에게서

인간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나타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2003년 중국을 비롯해 타이완, 싱가폴, 캐나다에서 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확산돼 수출감

소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에게는 조류독감이 S A R S에 이은 또 하나의 중국

수출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 H O )가 조류독감으로 숨진 베트남의 자매 2명이 인간에게서 인간으로 감염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고, 중국에서 조류독감이 널리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W H O는『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돼 1월2 3일 사망한 베트남의 2 3세, 30세 자매가 조류독감에 감

염된 가금류를 접촉한 적이 없어 앞서 조류독감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오빠( 3 1 )로부터 바이러스가 전염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베트남 자매의 오빠는 여동생들이 입원하기 직전인 1월1 4일 조류독감 유사 증세로 사망해 시신을 화장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샘플을 입수하지 못해 감염경로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부인도 시누이들이 조류독감

에 감염된 시기와 비슷한 1월1 3일 조류독감으로 입원했다 회복된 바 있어 인간 사이의 전염 가능성을 한

층 높여주고 있다.

W H O는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의 독감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새 변종 바이러

스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1월3 1일에는 오시타니 히토시 WHO 서태평양 전염병 담당 고문이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최악으로 나타나면 전세계 인구의 2 0 - 3 0 %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1월3 1일 상하이 등 6개 성과 직할시로 조류독감이 확산됐고, 2월1일에는 북서쪽인 신장

(新疆) 자치구를 포함해 새로 5건의 조류독감 의심사례가 가금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돼 조류독감 발

생 확인 또는 의심 지역이 1 0개 성시자치구 1 4개 지역으로 확산됐다.

중국은 조류독감 방지 총지휘부를 설치하고 2 4시간 방역하는 등 총력전 체제에 들어갔는데도 확산이 멈

추지 않자 조류독감 예방에 비상을 걸고 있다. 1인당 양계가 최다인 허베이성은 물론 베이징, 헤이룽장(黑

龍江)성,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등 동북3성도 비상이 걸려 있다.

더군다나 조류독감 확산을 막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부족하거나 비축돼 있지 않아 조류독

감이 중국 및 동남아로 확산되면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독감 약이 질환기

간을 줄여주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의료 관계자 등이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

줄 수 있으나 준비된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조류독감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는 R o c h e의⌜타미플루⌟와 G l a x o S m i t h K l i n e의⌜릴렌자⌟가 꼽

히고 있으나 복용이 간편하고 대량공급 및 비축에 적합한⌜타미플루⌟를 대량비축한 국가가 없고 공급도

충분치 않은 상태이다. 미국 정부가 현재 타미플루 대량 공급방안에 대해 R o c h e와 협의하고 있지만 공급

을 최대한 앞당겨도 수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도 조류독감의 확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조류독감 발생이나 확산에 대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딱한 처지이다.

2 0 0 3년 초부터 불어닥친 S A R S의 망령을 생각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기 때

문이다. 중국에서 S A R S가 발생해 인근 국가로 확산됨에 따라 입은 피해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는

것이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만약, 2004년에도 S A R S가 재발 확산되고 조류독감이 S A R S와 같은 맹위를 떨친다면 한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석유화학 경기가 한순간에 가라앉을 수도 있다. 미국 및 유럽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어 다행이기는 하

나 중국시장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장기적인 대응수단이 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R o c h e나 G S K가 있어 다행이기는 하나 독감 백신을 개발·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조류



독감 백신을 인간용 백신으로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있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2 0 0 4년 들어 유례없는 호황이 계속되자 S A R S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나 S A R S나

조류독감 확산에 대비하는것은결코선택의 문제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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